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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1990년에 제정된 現공정거래법은 단면시장에 기초
한 경쟁법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만을 방
지하기 위한 법안이다. 독점을 유발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
시장의 필수 성립조건인 양면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
문제가 많다.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양면시장의 
매커니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이 아닌 ‘중립성’ 위
반이 규제기준이 되는 新공정거래법을 제언(提言)한다.

「공정거래와 정부규제」 : 2017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으
로 現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오로지 시장의 경쟁에 있다는 
것을 배웠다. 아담스미스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독점기업
이 아닌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만 가격이 하락하고 
상품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었다. 하지만 시장의 구조가 다
른 양면시장에선 경쟁이 아닌 독점으로 시장전체의 효율
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. 

「산업조직론」 : 2017년 2학기에 수강한 과목으로 양면시장
의 성립조건과 작동 매커니즘을 배웠다. 그 중에서 비대칭 
가격구조에 따른 교차 네트워크 효과로 자연독점이 現공정
거래법의 핵심인 반독점, 경쟁제한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
다. (좌측의 사진은 산업조직론의 선구자이자 2014년 노벨
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이다.)  

결론 : 2017년 6월 EU는 양면시장의 플랫폼인 Google에
게 검색 지배력 악용을 근거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
과한 반면에 미국의 FTC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. 상반된 
판결의 이유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옳바른 기준이 부재하
기 때문이다. 따라서 필자는 ‘중립성’이라는 새로운 규제 
기준을 제시한다. 


